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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용사의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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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Hairdresser’s Neuropsychiatric

Symptoms Due to Chronic Organic Solven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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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 j e c t i v e 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h a i r d r e s s e r’s neuropsychiatric symptoms due to chronic organic solvent exposure.

M e t h o d s: We collected data from 143 female hairdressers employed in 75 hair salons

selected by random sampling from the telephone directory of Gangnung City. Using mul-

tiple regression analysis we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i.e. ventilating fans, air-

cleaners, work duration, total time of exposure to solvents during hair-dyeing and perma-

nent, etc.) on neuropsychiatric symptoms .

R e s u l t s: The neuropsychiatric symptom scor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otal time of hair-dyeing work and work duration, and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glove wearing proportion. However, the total time of permanent

work, ventilating fans and air-cleaner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C o n c l u s i o n 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or the prevention of neuropsy-

chiatric symptoms due to chronic organic solvent exposure, more attention is required

regarding hair-dyeing work than permanent work and to skin absorption rather than res-

piratory inh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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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사회 전반의 미용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용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화학 물질들이 생활에 이용되어

왔으며,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서 미

용의 목적으로 광범위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해

왔다. 미용업의 경우에도 염색, 파마, 커트, 세발 등

다양한 미용행위수행 시 많은 종류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약 3 0 0 0종에 이르

고 이중 3 0 %가 미국 정부에 의해 독성물질로 분류

된 것이라 하며( S t o c k와 Cone, 1998), 이 화학물

질에는 유기용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유기용제는 상온·상압 하에서 액체이며 용해성,

휘발성, 높은 지질친화성 등을 가졌기 때문에 호흡

기를 통한 흡입이나, 피부를 통한 흡수 등이 쉽고 체

내에 흡수된 후 중추신경 등 중요기관을 쉽게 침범

하며, 중독시 개개의 유기용제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이적 중독증상과 모든 유기용제에 공통되는

비특이적 중독증상을 나타낸다(Zenz, 1994).

미용사의 약 1 0 ~ 2 0 %가 경험하는 수부 단독 혹은

안면의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W a l l e와

Brunsveld, 1994), 파마약품과 관련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Schwartz 등, 1990), ammonium

p e r s u l p h a t e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Gamboa 등, 1989), 표백제에 의한 미용사의 직

업성 천식(Starr 등, 1982)등은 미용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유기용제에 의한 특이적 중독증상의 예

이다. 저농도 유기용제에 장기적으로 폭로되면 중추

신경계 기능의 만성적인 장애를 일으켜 피로, 감각

이상, 기억력 저하, 혼돈, 신경질, 불안증, 우울증,

무관심 등과 같은 인지 및 정서장애와 인격의 변화

와 함께 사지 무력감, 협조운동 저하, 떨림과 같은

신경운동 장애를 나타내는데(Douglas 등, 1986;

Anne 등, 1987; 조규상, 1991) 이 모두가 유기용

제에 의한 비특이적 중독증상의 예이다.

국외의 미용사의 건강관련 연구들은 미용실의 작

업환경( H o l l u n d와 Moen, 1998; Leino 등,

1999), 미용약품과 피부질환(Rapaport, 1983;

Stovall 등, 1983; Sutthipisal 등, 1993), 미용약

품과 호흡기장애(Leino 등, 1997; Macchioni 등,

1999), 미용약품과 비뇨생식기 장애( B l a t r u a l와

Zielhuis, 1993; Kersemaekers 등, 1995), 미용약

품의 Carcinogenity(Hartge 등, 1982; Pukkala

등, 1992; Wakai 등, 1993; Boffetta 등, 1994;

Herrinton 등, 1994) 등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미용사의 건강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소영진

( 1 9 9 8 )이 미용사의 직업성 스트레스에 관해 연구하

였고, 이봉주( 1 9 9 8 )가 일부지역 미용사들의 건강실

태 및 건강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박수경 등

( 2 0 0 0 )은 미용사들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장애의

유병율을 보고하였다. 강동묵 등( 1 9 9 9 )은 임의 선정

된 노출군인 1 8 4명의 미용사와 비노출군 1 1 9명의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용업 종사자들의 피

부, 호흡기 및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관한 유병률 연

구에서 작업의 특성상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과 염색, 표백, 파마수행 시 사용하는 화학 약품에

의한 피부, 호흡기 장애에 대한 상관성을 주장하였

다. 그러나 미용약품 노출시간에 대한 조사를 수행

하지 않았고, 유해한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미

용업의 특성상 유기용제의 비특이적 중독증상과 관

련하여 미용사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우려됨에도 조

사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였

다. 우리나라에서 미용사의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 사회적

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여 활발하게 수행되지는 않았

는데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도 연구대상을 임의 선

정하여 수행하였으며 미용사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인

염색과, 파마 수행시간을 세분하여 그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강릉시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미용

실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률 추출하여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미용행

위 각각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미용약품의 노출정

도가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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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9 9 9년 강릉시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3 7 2개의 미

용실 중 1 0 0개를 확률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

였다. 추출된 1 0 0개의 미용실 중 전화번호부에는 기

재되어 있지만, 이미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하였거

나, 방문 당일 임시 휴업하였던 미용실을 제외하고

총 7 5개의 미용실에서 1 4 3명의 여성 미용사가 설문

자의 면접조사에 응하였다. 

2. 자료의 성격 및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미용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특성, 미용행위 수행시간 등을 사용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조수헌 등( 1 9 9 3 )등이 노동부

의 의뢰를 받아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

경학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여성 미용사의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 도

구는 국내·외의 유기용제 자각증상에 대한 논문들

을 검토하여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장애를 조기에 선별( s c r e e n i n g )할 수 있도

록 고안된 것으로써, 피로, 우울 등과 관련된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3 3문항의 점수(범위 : 0~36점)

를 모두 더하여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조수헌 등

( 1 9 9 3 )은 설문지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t e s t -

retest,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폭로와 비폭로군에서 증상총점, 증상

군별 증상점수 등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t e s t - r e t e s t의 상관계수는 0 . 5 8 1로 평가되었고,

C r o n b a c h’s α계수의 경우도 0.918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유기용제 폭로군이

비폭로군보다 증상총점, 증상군별 증상점수 등이 유

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1995년에 권호장 등은

페인트 제조공장 근로자를 유기용제 폭로군으로 코

일 제조공장 근로자들을 비폭로군으로 비교한 연구

에서도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Kappa값과

C r o n b a c 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각각 0.69, 0.86 내외로 나타났으며, 유기용제 폭로

와 자각증상점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인경( 1 9 9 7 )은 트리클로로에틸렌 폭로

근로자에 관한 연구에서 조수헌 등( 1 9 9 3 )의 설문지

를 사용하여 유기용제 폭로 여부가 근로자의 신경정

신학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

였으며, 김수영 등( 1 9 9 8 )도 드라이클리닝 근로자들

의 유기용제 폭로와 정신신경학적 증상 연구에 조수

헌 등( 1 9 9 3 )의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증상

점수와 유기용제 폭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은 나이, 결혼여부, 그리고 미용

사의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

각되는 변수들인 흡연력, 음주력, 운동 여부, 질병력

등을 조사하였으며, 흡연력은 흡연 경험의 유무로,

음주력은 음주 여부로,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의 수

행 여부로, 질병력은 현재 이환중인 질병의유무, 의

사의 진단여부, 질병명, 초발시기를 조사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질병명이 I C D - 9

에 의해 분류가능한 질병을 현재 앓고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분형 변수로서 사용

하였다.

미용사들의 작업관련특성으로 미용약품의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환풍기 유무, 공기정화기 유무, 업무

분담을 가능케 하는 동료근무자 수, 미용약품사용

시 보호장갑 착용정도, 주당근무시간, 하루평균 휴

식시간, 그리고 미용사들이 미용업을 시작한 해를

1 9 9 9년에서 감하여 미용경력을 측정하였다. 보호장

갑 착용정도는‘항상 착용한다’를 1 0 0 %로 하고‘항

상 착용하지 않는다’를 0 %로 하여 연속변수로 측정

하였다.

미용행위 수행시간은 염색, 파마, 커트, 세발 등

각 미용행위수행 시, 주당 평균 손님수와 평균 소요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두 변수의 곱으로 산출하

였다.

3. 통계적 분석 방법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PC-SAS 6.11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변수의 특성에 따라 t - t e s t와 상관분

석을 수행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stepwise 방

법으로 독립변수의 차원을 감소시켜 모형의 설명력

을 높인 축소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수

행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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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c t o r )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경우에서 분산확대인

자가 1 0이하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여성 미용사 1 4 3명의 평균 연령은

3 0 . 2 5세이었다. 흡연력과 음주력의 분포에서‘흡연

을 한다’, ‘음주를 한다’가 각각 16.8%, 60.8%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대체로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음주는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조사대상 미용사들

중 5 . 6 %만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풍기와 공기정화기는 각각 87.4%, 2.8%가 있

다고 대답해, 대부분의 미용실에 환풍기는 있으나

공기정화시설은 없었고, 미용사들의 주당 근무시간

은 6 4 . 6 4시간, 하루 평균 휴식시간은 2 . 5 0시간으로

나타났다.

여성 미용사들의 미용약품 노출정도의 조사결과

염색은 주당 개인 손님 수가 1 6 . 1 6명 파마는 2 1 . 5 1

명에 커트와 세발은 각각 3 0 . 1 6명, 18.67명이었고

파마의 경우가 소요시간이 6 2 . 7 0분으로 가장 길었다.

만성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증상점수는 최소 0점,

최대 2 6점이었으며, 평균 4 . 4 6점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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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

V a r i a b l e s M e a n±S.D./ N(%)

Age 3 0 . 2 5± 8 . 2 8

Marriage Never 7 3 ( 5 1 . 1 % )

Ever 7 0 ( 4 9 . 9 % )

Smoking Never 1 1 9 ( 8 3 . 2 % )

Ever 2 4 ( 1 6 . 8 % )

Alcohol Never 5 6 ( 3 9 . 2 % )

Ever 8 7 ( 6 0 . 8 % )

Exercise No 1 3 5 ( 9 4 . 4 % )

Yes 8( 5.6%)

Disease No 1 1 8 ( 8 4 . 3 % )

Yes 2 2 ( 1 5 . 7 % )

Ventilating fan No 1 8 ( 1 2 . 6 % )

Yes 1 2 5 ( 8 7 . 4 % )

Air-cleaner No 1 3 9 ( 9 7 . 2 % )

Y e s 4( 2.8%)

Working time(hour/week) 6 4 . 6 4±1 2 . 9 3

Resting time(hour/day) 2 . 5 0± 2 . 0 8

Glove(%)* 9 5 . 1 2±1 5 . 4 7

Colleagues(person) 3 . 9 5± 4 . 2 5

Work duration(years) 8 . 2 2± 6 . 4 2

Dyeing Customer/week 1 6 . 1 6±1 5 . 5 9

Time(min) 3 3 . 7 1±2 2 . 7 4

Permanent Customer/week 2 1 . 5 1±1 7 . 2 5

Time(min) 6 2 . 7 0±4 6 . 9 4

Cut Customer/week 3 0 . 1 6±2 4 . 7 0

Time(min) 2 1 . 3 1± 7 . 8 4

Shampoo Customer/week 1 8 . 6 7±2 4 . 0 7

Time(min) 1 0 . 4 2±1 2 . 1 3

Symptom score 4 . 4 6± 4 . 6 9

* Glove(%) = Glove wearing time×100/total time in dyeing and permanent work



2. 단변량 분석

여성미용사들의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에 대한 유

의수준 0 . 0 5의 단변량 분석의 결과, 현재 질병이 있는

경우( p < 0 . 0 1 )가 아닌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증상점수

가 높았으며(Table 2), 연속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

과 정신신경학적 증상점수는 장갑착용분율( p < 0 . 0 0 1 ) ,

파마수행시간(p<0.05), 세발수행시간( p < 0 . 0 1 )과 유의

한 음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Table 3).

3. 다변량 분석

조사된 모든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다른 관련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황

에서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 . 0 0 1 ) ,

장갑착용정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1), 미용경력 및 염색수행시간은 정신신경학

적 증상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p<0.05).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인

축소모형의 다중회귀 분석결과, 다른 관련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황에서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질병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염색수행시간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에 있었으며(p<0.01), 장갑착용정도( p < 0 .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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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symptom scores by vari-

a b l e s

V a r i a b l e s M e a n s S . D .

M a r r i a g e N e v e r 4 . 3 0 4 . 8 6

E v e r 4 . 6 4 4 . 5 3

t = 0 . 4 3

S m o k i n g N e v e r 4 . 4 7 4 . 5 0

E v e r 4 . 4 1 5 . 6 4

t = 0 . 0 6

A l c o h o l N e v e r 4 . 4 6 4 . 3 1

E v e r 4 . 4 7 4 . 9 5

t = 0 . 0 1

E x e r c i s e N o 4 . 4 5 4 . 6 6

Y e s 4 . 6 2 5 . 5 0

t = 0 . 1 0

D i s e a s e N e v e r 3 . 6 9 3 . 7 1

E v e r 8 . 0 9 7 . 1 3

t = 2 . 8 2 * *

Ventilating fan No 4 . 8 8 5 . 3 4

Y e s 4 . 4 0 4 . 6 1

t = 0 . 4 0

Air-cleaner No 4 . 5 0 4 . 7 2

Y e s 3 . 2 5 3 . 8 6

t = 0 . 5 2

* P<0.05,  ** P<0.01,  *** P<0.001

Table 3.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 y m p t o m
A g e

Working Resting 
G l o v e

C o l l e a - Work D y e i n g P e r m -
C u t S h a m p o o

s c o r e t i m e t i m e g u e s d u r a t i o n a n e n t

Symptom score 1.00 - - - - - - - - - -

A g e -0.02 1 . 0 0 - - - - - - - - -

Working time 0.14 0.00 1.00 - - - - - - - -

Resting time 0 . 0 1 -0.17 0.04 1.00 - - - - - - -

G r o v e‡ -0.31*** 0.07 -0.12 0.03 1.00 - - - - - -

C o l l e a g u e s 0.04 - 0 . 3 4 * * * 0.02 -0.04 0.02 1.00 - - - - -

Work duration 0 . 1 1 -0.08 0.03 0.28*** 0.08 0.10 1.00 - - - -

D y e i n g‖ 0 . 0 3 -0.16 -0.01 -0.03 0.13 0.02 -0.08 1.00 - - -

P e r m a n e n t‖ -0.19* -0.04 -0.17* -0.15 0.11 0.12 -0.02 0 . 5 5 1.00 - -

C u t‖ -0.11 0.02 -0.18* -0.22* 0.06 0.08 -0.19* 0.57*** 0.86*** 1.00 -

S h a m p o o‖ -0.26** 0.01 -0.21* -0.23** 0.12 0.03 -0.19* 0.50*** 0.87*** 0 . 8 8 * * * 1 . 0 0

* P<0.05,  ** P<0.01,  *** P<0.001
‡ Glove(%) = Glove wearing time×100/total time in dyeing and permanent work 
‖ no. of customer × time in such work 



및 세발수행시간( p < 0 . 0 5 )과 정신신경학적 증상점수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Table 4). 

고 찰

P o l l a n과 G u s t a v s s o n ( 1 9 9 9 )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직업인구에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군으로 H a i r d r e s s e r와 B e a u t i c i a n을 들고 있

으며, John 등( 1 9 9 4 )은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전업 미용사에서 자연유산의 위험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고, 미용사처럼 과중한 피로를 초래

하는 작업이나 계속 서서 작업하는 여성군에서는 조

산 및 저체중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도 있다

(Mamelle 등, 1984; Nurminen 등, 1989;

Launer 등, 1990; Teitelman 등, 1990).

미용사는 염색, 파마, 커트, 세발 등의 미용행위를

수행하며 많은 종류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독성 물질이며( S t o c k과 Cone, 1998), 유

기용제이다.

염색은 탈색과 발색의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 탈색은 모피질 속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모

발의 색을 없애는 과정이고 발색은 염색약품이 모피

질을 뚫고 들어가 산화되어 색을 발하는거대 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이때 사용하는 약품으로는 파라

페닐렌 디아민, 파라 아미노 페놀, 메타 아미노 페

놀, 파라 아미노 크레졸, 레소르신, 아미노 나프톨,

오르토 크레졸 등이 주성분인데(이주영, 2000), 대

분분이 유기용제로 피부감작, 눈 및 호흡기자극 등의

특이적 중독증상과 피로, 오심, 우울, 인지장애, 기

억장애, 감정장애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비

특이적 중독증상을 일으킨다(Zenz, 1994). 특히 크

레졸의 경우 피부로부터 신속히흡수되어 중추신경계

장애, 과민증, 신기능장애, 심혈관장애 등의 전신증

상을 일으키는데 9 0 %의 크레졸용액 2 0 m l을 어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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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 u l l - m o d e l R e d u c e d - m o d e l

V a r i a b l e s
P a r a m e t e r

T - v a l u e
V a r i a n c e P a r a m e t e r

T - v a l u e
V a r i a n c e

E s t i m a t e I n f l a t i o n E s t i m a t e I n f l a t i o n

I n t e r c e p t 1 1 . 1 2 7 2 . 1 2 * 0 . 0 0 1 6 . 0 7 9 5 . 8 1 * * * 0 . 0 0

A g e 0 . 0 2 6 0 . 3 5 2 . 9 5 - - -

M a r r i a g e 0 . 6 5 4 0 . 5 1 3 . 1 0 - - -

S m o k i n g - 0 . 6 2 0 - 0 . 5 5 1 . 3 6 - - -

A l c o h o l - 0 . 2 9 6 - 0 . 3 2 1 . 4 9 - - -

E x e r c i s e - 0 . 5 5 2 - 0 . 2 8 1 . 1 8 - - -

D i s e a s e 4 . 6 3 1 4 . 1 1 * * * 1 . 1 4 4 . 3 7 1 4 . 2 8 * * * 1 . 0 7

Ventilating fan - 1 . 7 1 8 - 1 . 4 8 1 . 1 5 - 1 . 5 8 7 - 1 . 4 7 1 . 0 9

Air cleaner - 1 . 5 4 9 - 0 . 6 7 1 . 2 6 - 2 . 3 0 0 - 1 . 0 2 1 . 1 5

Working time - 0 . 0 0 8 - 0 . 2 9 1 . 2 7 - - -

Resting time - 0 . 1 7 5 - 0 . 9 3 1 . 2 1 - - -

G l o v e‡ - 0 . 0 8 5 - 2 . 4 9 * * 1 . 2 0 - 0 . 1 2 2 - 4 . 5 7 * * 1 . 0 9

C o l l e a g u e s 0 . 0 7 1 0 . 3 8 1 . 3 8 - - -

Work duration 0 . 1 6 8 2 . 4 6 * 1 . 3 7 0 . 0 9 3 1 . 6 1 1 . 0 5

D y e i n g‖ 0 . 0 0 1 2 . 4 0 * 1 . 7 4 0 . 0 0 1 2 . 7 7 * * 1 . 3 8

P e r m a n e n t‖ - 0 . 0 0 1 - 1 . 6 4 6 . 8 8 - - -

C u t‖ 0 . 0 0 2 1 . 9 2 6 . 7 7 - - -

S h a m p o o‖ - 0 . 0 0 2 - 1 . 4 3 7 . 1 5 - 0 . 0 0 1 - 2 . 5 2 * 1 . 5 0

R - s q u a r e 0 . 3 3 6 7 0 . 3 5 0 6

* P<0.05, ** P<0.01,*** P<0.001
‡ Glove(%) = Glove wearing time×100/total time in dyeing and permanent work 
‖ no. of customer × time in such work 



이의 머리에 쏟아 화상, 청색증, 의식 불명 후에 4시

간만에 사망한사고도 있었다(정규철, 1995).

염색수행시간과 정신신경학적 증상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박은미 등(1987), 김

주자 등(1989), 이승훈 등(1992), 조수헌 등( 1 9 9 3 ) ,

사공준 등(1997), 황인경 등( 1 9 9 7 )의 연구에서 유기

용제 폭로군의 자각증상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염색약품의 주성분인 파라

페닐렌디아민, 파라 아미노 페놀, 파라 아미노 크레

졸, 오르토 크레졸, 아미노 나프톨 등의 유기용제에

의한 비특이적 중독의 결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유기용제 폭로군에서 중추신경계중독 자각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정서적 장애, 집중력 장애, 지각능

력감소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Benignus, 1981;

Fonnazzari 등, 1983; Candura 등, 1991; 조수

헌 등, 1993)와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급성중독이 아

닌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통해서도 유해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저농도의 만성폭로에도 지적능력의

감퇴, 행동 양상의변화, 집중력 장애 등의 신경행동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W H O의 보고( 1 9 8 6 )와

일치하였다.  

파마는 모발 단백질 케라틴의 S - S결합을 환원제로

처리하여 끊어내고 산화제로 새로운 S - S결합을 형성

시켜 원하는 웨이브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원

제로는 티오글리콜레이트계열의 물질이, 산화제로는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이 사용되며(이주영, 2000),

주요성분이 유기용제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보다

는 대체로 화상, 수포 등 피부자극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이다(Susan 등, 1996). 따라서 다른 변수들

의 영향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파마수행시간

과 정신신경학적 증상점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별도로 조사한

피부자극 증상과는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환풍기 유무, 공기정화기 유무는 정신신경학적 증

상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장

갑착용정도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축소모형에서 세발수행시간과

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용

사가 사용하는 미용약품 성분의 대부분이 다른 노출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흡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족 아민류로서 피부를 통하여 잘 흡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염혜경 등, 1998). 방향족 아민

류는 상온에서 증기압이 낮아 대부분의 유기용제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것과 달리 피부를 통해 주로

흡수되며(Zenz, 1994), Krajewska 등( 1 9 8 0 )과 염

혜경 등( 1 9 9 8 )은 대표적인 방향족 아민인 벤지딘의

경우 피부흡수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른 모든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장갑착용정도가 증가할수록 증상점수는 낮아졌으며,

손이 세척되는 효과를가진 세발수행시간이 증가할수

록 증상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용경력과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는 양의 상관

관계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모든 변수를 통제해 준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Morrow 등( 1 9 8 9 )의 연

구에서 유기용제 폭로군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신

증상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근무기간

은 우울증, 히스테리 및 정신분열증의 지수와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M o r r o w

등( 1 9 9 0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나이, 결혼 여부, 흡연력, 음주

력, 운동 여부, 질병력, 근무시간, 휴식시간, 장갑착

용정도, 동료근무자 수, 미용경력 모두 미용사의 작

업관련 자각증상점수와의 방향성이 유의하게 반대되

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다중회귀모형

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확률 추출된 1 0 0개의 미용실 중 2 5개의 미

용실이 폐업, 장소 이전, 방문 당일 임시 휴업 등으

로 인해 조사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자료가

누락됨으로 인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이루어져 여러 변수

의 관련성을 쉽게 살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간

의 선후성이 명확하지 않아 원인-결과 관계를살펴볼

수가 없다(Abramson, 1994). 그러므로 이 연구에

서 제시된 결과도다만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작업관련성 자각증상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

한 변수가 누락되었을 수 있다. 유기용제에 의한 신

경독성증상 외에 본인이 느끼는 일반적인 건강상태

가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Fidler 등

( 1 9 8 7 )의 보고나 교육수준 등이 신경행동학적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A n g e r와 J o h n s o n ( 1 9 9 2 )의

연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수들이 측정되어야 했으

나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있어 미용사의 작업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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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증상에 관련된 모든 변수를 측정하여 통제하지

는 못하여 주요변수 누락에 대한 편의( o m i t t e d

variable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요 약

목 적 : 이 연구는 여성 미용사의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수행되었다. 

방 법 : 1999년 강릉시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3 7 2

개의 미용실 중 1 0 0개를 확률 추출의 방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총 7 5개의 미용실에서 1 4 3명의 미

용사를 면접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만

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미용사들의 인구사회학적특

성, 직업관련특성, 미용행위 수행시간 등을 문헌고찰

을 통해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조수헌 등( 1 9 9 3 )

의 유기용제 자각증상 설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 과 : 각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포함

하여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염색약품의 주요성분은 방향족 아민류로서 주로피부

를 통해 흡수된다는 것을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하였

고, 장갑착용정도와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변수들의 영

향을통제한 상태에서는 파마수행시간보다 염색수행시

간이 정신신경학적 증상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에 있었으며, 미용경력이 증가할수록 작업관련 증상군

들의자각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 론 :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환풍기 또는 공기정화기 등의 시설보다 미용행위수

행 시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파마수행 시 보다 염색수행 시 더욱 주의 있게 약품

을 취급해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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